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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the neural processing of emotion may provide a knowledge base for uncovering the pathophysio-
logy of psychiatric disorders. Affective neuroscience has evolved with the advent of functional neuroimaging pro-
viding evidence for specific subregional functions and neural correlates of different levels and steps in emotional
processing. This article reviewed recent functional neuroimaging findings on the neural processing of emotion in
consistently reported regions including the prefrontal cortex, amygdala, basal ganglia, and the insula. Neural net-
works related to processing affective valence, implicit and explicit levels of emotional processing and emotional
awareness were identified. These functional neuroimaging findings provide evidence for an appraisalist view of
emotion as a process of quickly identifying and appraising environmental signals and responding appropriately for
survival. (J of Kor Soc for Dep and Bip Disorders 2009;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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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울, 고양감, 불안초조, 공포, 이자극성 등의 정서적 증

상은 우울장애 및 양극성 정동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정신

질환에서 흔히 나타나며, 정서적 증상과 관련된 뇌신경망

에 대한 이해는 정신질환의 병태생리학적 원인을 규명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정상 뇌에서의 정서처리과

정에 대한 이해는 연구자가 탐색할 뇌영역을 설정하고 임상

의가 정서적 증상의 기능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뇌에서의 정서처리영역으로 알려진 해마형성체(hippo-
campal formation), 유두체(mammilary bodies), 전방 시

상핵(anterior thalamic nucleus), 대상이랑(cingulate gy-

rus), 해마옆이랑(parahippocampal gyrus) 등이 포함된 

변연계는 동물연구를 통해 알려졌다. 사람에서의 정서처리

영역은 뇌손상 환자를 통해 연구되어 오다가 1990년대 이

후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과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
ance imaging：fMRI)을 이용하여 광범위하게 연구가 이

루어져 최근에는 정서신경과학(affective neuroscience)이

라는 분야를 이룰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기능

적 뇌영상을 이용한 정서 연구에서는 특정 감정을 유발시

켜 활성화되는 뇌영역을 측정하는데 이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다양한 정서 자극과 수

동적 관찰, 정서 평가, 회상 등을 통해 감정을 불러일으키

는 다양한 유도 방법이 이용된다. 기능적 뇌영상은 뛰어난 

공간적 해상도로 정서 반응과 관련된 하부 뇌영역의 활성

화를 관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뇌활성화 유도 방법 및 영

상 대조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단계 및 수준에서 정서처리

과정을 조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서를 표현하는 얼굴

표정 사진을 보면서 성별을 구분할 때의 뇌활성도는 얼굴

표정의 정서를 구분할 때의 뇌활성도보다 상대적으로 더 내

현적(implicit)인 수준의 정서처리과정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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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의 기능적 뇌영상 연구에서는 여러 종류의 정서 중 

몇 가지 정서만 유도하여 활성화된 영역을 정서처리영역이

라고 일반화할 수 없고 정서를 정량적으로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서의 구조에 대한 개념적 가설을 이용한다. 대표

적인 가설은 정서가 가설(emotional valence hypothesis)

로 정서를 이분화하여 목표지향적인 행동과 관련된 긍정적 

정서(positive affect)와 회피적인 행동과 관련된 부정적 정

서(negative affect)로 나누며 각각 접근체계(approach sys-
tem)와 회피체계(withdrawal system)의 뇌신경망이 담

당하고 있다고 본다.1,2) 또 다른 정서의 차원으로는 평온, 

느긋함 등의 흥분되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매우 흥분된 상

태에 이르는 정서적 각성도(emotional arousal)가 있으며 

신경생리학적으로는 alpha파로부터 증가되는 주파수(frequ-
ency)에 반영된다고 한다.1) 

본 고찰은 기존 기능적 뇌영상 연구들에서 정서처리과정

과 관련된 뇌영역으로 주로 보고한 전전두피질(prefrontal 

cortex), 편도체(amygdale), 기저핵(basal ganglia), 뇌섬

(insula)을 중심으로 정서의의 신경처리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론 
 

전전두피질(Prefrontal cortex) 

전전두피질은 뇌손상 환자 대상 연구와 신경생리학적 연

구에서부터 긍정 및 부정적 정서처리과정 모두에 관여한다

고 보고되어 왔다. 뇌졸증으로 인해 좌측 전전두피질이 손

상된 환자에서는 우울 증상이 더 잘 동반되고 우측 전전두

피질 손상 환자에서는 부적절한 쾌활함과 조증의 징후가 

더 잘 나타난다고 한다.3-5) 정서 유발을 통한 전기생리학

적 연구들은 좌측 전전두피질이 긍정적 정서와, 우측 전전

두피질이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6-8) 전

전두피질의 우측 반구는 부정적 정서, 좌측 반구는 긍정적 

정서를 처리한다는 정서가 측면화 가설(valence lateraliza-
tion hypothesis)은 전전두피질 내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담당하는 부위가 분리되어 있다는 이들 보고를 기

반으로 하고 있다.9) 

공간적 해상도가 높은 PET 및 fMRI 연구들은 정서가 처

리를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의 보다 국소적인 영역들을 구분 

지어 주었다. Wager 등10)은 정서에 대한 PET와 fMRI 연

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긍정과 부정적 정서가에 따른 전

두 측면화가 유의미하지 않고, 분노감, 공격성을 포함시킨 

접근 관련 정서가 경향성 수준의 좌측 측면화가 있음을 보

고하였다. 시각적 정서가를 평가할 때의 뇌활성화를 본 몇몇 

연구는 좌측 배외측 전전두피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이 긍정적 정서가에, 우측 복외측(ventrolateral)

이나 배외측 전전두피질이 부정적 정서가에 활성화됨을 관

찰하였다.11,12) Davidson과 Irwin2)은 정서가 동기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의 방향을 잡아주고 조직화하는 역할을 한다

는 관점에서 즉각적인 유도인자 없이도 정서를 표상화하는 

정서적 작업기억(affective working memory)에 배외측 

전전두피질이 관여할 것이라고 보았다. 측면화 관점 외에 

전전두피질에서의 정서가의 처리 영역이 내-외측으로 구

분 지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다수 있다. 정서에 대

한 기능적 뇌영상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전방 내측 전

전두피질이 접근 관련 정서와 연관성을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는데,10) 대개 후각 자극 또는 상벌(reward and puni-
shment)을 이용한 연구들에서 안와전두피질(orbitofrontal 

cortex)의 내측 영역은 긍정적 정서 또는 보상(reward), 

외측 영역은 부정적 정서 또는 징벌(punishment)에 반응

한다고 하였다.13-16) 내측 전전두피질의 후방 부위에 위치

한 전방 대상(anterior cingulate)은 메타분석 결과, 주로 

회피 관련 정서들에 반응하는 영역으로 보고되었다(그림 

1).10) 특히 복측 전방 대상(ventral anterior cingulate)은 

위협 또는 부정적 단어에 의해 활성화된다고 하며,17,18) 상

당수의 슬픔을 유발하는 연구들에서 복측 또는 슬하 전방 

대상(subgenual anterior cingulate)의 활성화를 보고하기

도 하였다.19) 이 영역의 활성화가 주로 회상을 통해 정서

를 유발시켰을 때 나타난다는 점에서 부정적 정서 자체를 

반영한다기 보다 내적으로 생성된 감정에 대해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영역일 것이라고 보기도 하지

만,20) Liotte 등21)과 Mayberg 등22)은 정서 유발과정 거친 

후에도 충분히 강렬한 슬픔을 느낄 때 슬하 전방 대상이 활

성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영역이 슬픔을 담당하는 영

역이라고 주장하였다. 

전전두피질은 정서 자극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정서적 부

담이나 인지적 통제의 정도에 따라서 관여하는 영역이 다

르다고 한다. Phan 등19)은 그들의 메타분석에서 내측 전전

Fig. 1. Subregions of the medial prefrontal cortex related to emo-
tional processing include the medial orbitofrontal cortex (MOFC), 
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 (VMPFC), dorsomedial prefron-
tal cortex (DMPFC), and the ventral anterior cingulate cortex 
(V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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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질이 공포, 슬픔, 혐오, 분노, 기쁨의 개별 정서 모두에 

대해 활성화를 보인다고 보고하면서, 내측 전전두피질이 

정서에 대해 주의력을 기울이거나 정서를 평가하는 과제와 

같은 정서 과제를 수행할 때 정서처리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인지적 측면에 관여한다고 본 반면, 복측 전

방 대상은 주로 얼굴 표정 사진에서의 성별 구별, 정서 자

극의 재인 또는 부호화(recognition or encoding), 정서의 

자전적 회상 등과 같은 정서 과제를 수행할 때 인지적 부담

과 관련 있다고 보았다(그림 1). 수동적으로 정서 자극을 

주시할 때와 같은 내현적(implicit) 정서 처리와 정서 판단

을 할 때와 같은 외현적(explicit) 정서 처리를 직접 비교한 

연구들에서는 내현적 정서처리시 내측 전전두피질이 상대

적으로 더 활성화되고 외현적 정서처리시에는 외측 전전두

피질이 더 활성화된다고 하며,12,23) 긍정 및 부정적 자극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정서처리의 부담이 커질 때에도 배

외측 전전두피질이 관여한다고 한다.24) Schaefer 등25)은 

정서의 정보처리경로가 정서적 경험에 대한 감각적, 지각

적, 의미론적 정보를 통합한 내재적 표상이 신체반응체계

와 연결되어 자동적으로 처리되는“뜨거운(hot)” 정서처

리경로와 정서에 대한 서술적 기억을 의지에 의해 통제하

는“차가운(cold) ” 정서처리경로로 구성된다고 보았고,“뜨

거운” 경로와“차가운” 경로에 복내측과 배외측 전전두피

질이 각각 관련되어 있음을 관찰하였다. Bush 등26)은 인

지와 정서 과제를 이용한 연구들의 메타분석을 통해 전방 

대상을 주의력의 조정 및 오류 탐지(error detection) 등

과 같은 인지기능에 관여하는 배측“인지” 전방 대상과 정

서 자극 또는 정서적 증상 유발에 의해 활성화되는 복측

“정서” 전방 대상으로 구획화하였다(그림 1). 정서 자극을 

이용한 선택적 주의력 과제인 정서적 Stroop 과제 수행시 

복측 전방 대상은 인지적 측면이 배제된 경우 활성화되고 

정서적 간섭이 커질 때는 활성도가 억제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18,27,28) 또한 복측 전방대상은 해부학적으로 편도체, 

중격의지핵(nucleus accumbens), 시상하부(hypothala-
mus), 전방 뇌섬(anterior insula), 안와전두피질, 뇌도관 

주변 회질(periaqueductal gray)과 연결되어 있어, 이 영

역이 인지와 정서 처리의 상호작용에 있어 정서 반응의 조

정자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26) 

내측 전전두피질은 정서처리 신경망의 고유 영역으로서 

최근에는 정서의 자각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

고되고 있다. 정서의 정서가 및 강도(intensity)와 관련된 

뇌영역을 알아본 fMRI연구들에서 복내측 전전두피질의 활

성도는 주관적으로 평가한 정서가가 클수록, 배내측 전전

두피질의 활성도는 어떤 정서가이든 정서의 강도에 대한 

평가가 클수록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그림 1).11,12,29) Frith 

등30)은 내측 전전두피질의 기능이 자기 처리과정(self-pro-
cessing)의 정서적 측면을 반영한다고 주창한 바 있고 기능

적 뇌영상 연구들도 내측 전전두피질의 활성이 자기 관계

(self-reference)나 자기 반추(self-reflection)의 과정과 

관련이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31,32) 특히 내측 전전두피질

의 활성이 자신과 연관된 정서적 특성을 처리하거나 자신

의 감정을 반추하는 과정, 감정이 내적으로 형성될 때에도 

관찰되고20,33-35) 정서의 자각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

고된 점은36) 이 영역이 정서의 주관적 경험을 반영함을 시사

하고 있다. 정서적 현저성(emotional salience)에 대한 fMRI 

연구에서 Phan 등37)은 정서적 현저성이 정서적 자극 자체

가 갖는 고유의 가치와 정서 자극에 의해 불러일으켜지는 

개인적인 사건이나 정서적 기억의 회상에 따른 자기 관련

적 가치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정서적 현저성

의 요소 중 정서가보다 자기 관련성이 내측 전전두피질의 활

성도와 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는 내측 전

전두피질이 정서 처리에 내재되어 있는 자기 관계성 과정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편도체(Amygdala) 

편도체는 공포(fear)와 관련된 부정적 정서와 연관 지어

져 왔다(그림 2). 편도체는 불안장애와 관련된 주요뇌영역

으로 지목되어 왔는데, PET와 fMRI 연구들은 외상후스트

레스장애 환자에서 외상기억에 대한 회상시,38) 강박장애 환

자에서는 증상 유발시,39) 사회공포증 환자에서 중립적 얼굴 

표정에 대한 반응시40) 편도체 활성화를 보고하는 등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보여왔다. 편도체의 활성화는 특히 무

서워하는 얼굴표정(fearful face) 사진을 자극으로 사용한 

연구들에서 가장 흔히 보고되어 왔다.10,19) Morris 등은 무

서워하는 얼굴표정 사진을 보고 성별을 구별하는 과제를 수

행하는 동안 공포의 강도에 따라 편도체의 활성도가 증가

함을 관찰하였고,41) 무서워하는 얼굴표정 사진을 의식적으

로 지각하지 못하게 한 차폐(masking) 연구들에서도 편도

Fig. 2. Coronal view of the amygdala (grey cir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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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활성화가 보고되었다.42,43) 이는 편도체의 활성화가 얼

굴표정이 아닌 공포감 자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다른 연구들에 의하면 편도체의 활성화는 공포감이

라는 정서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편

도체의 활성화는 긍정적인 사진 또는 즐거워하는 얼굴표정 

사진,44,45) 혐오감 관련 사진,46,47) 슬퍼하는 얼굴표정 사진48)

을 제시하였을 때도 관찰된다고 한다. 최근에 Costafreda 

등49)은 편도체의 활성화를 보고한 385편의 PET와 fMRI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부정 및 긍정적 정서 모두 유

의하게 편도체를 활성화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공포와 혐

오감은 즐거움(happiness)보다 더 편도체 활성화와 연관

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편도체가 정서처리과정에 있어 

단순한 정서가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편도체의 활성화는 비단 정서 자극의 지각적 처리를 본 

연구에서만 보고된 것은 아니다. 정서 사진의 재인 기억(re-
cognition memory)을 본 연구에서 정서 사진을 보는 동

안 편도체의 활성도가 클수록 이후에 재인 검사의 수행률

이 더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45) 또 LaBar 등50)은 공포의 

조건화(conditioning) 연구에서 획득(acquisition)과 소거

(extinction)가 편도체의 활성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편도체 자체의 구조적 복잡성으로 인해 

편도체의 하부영역에 따라 공포 조건화 과정에서의 역할이 

다르다고 본다. Morris 등51)은 배측 편도체(dorsal amyg-
dala)가 공포의 획득과 소거시 빠른 활성도 증가와 감소를 

보이는 반면, 복측 편도체(ventral amygdala)는 획득 과

정의 후반기에 증가되면서 이후 수반성(contingency)이 반

전되더라도 한번 조건화된 공포 자극에 대해 지속적인 활

성도를 유지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는 편도체가 하부

영역에 따라 공포의 획득과 소거 뿐 아니라 조건화의‘기

억’과도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일련의 보고들은 

편도체가 정서의 내현적 처리과정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Costafreda 등의 메타분석49)에서도 정서 자극에 

주의력을 요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가 정서 자극이 수동적 

처리될 때 보다 편도체의 활성을 관찰할 가능성이 떨어진

다고 보고하였다. Davis와 Whalen52)은 차폐된 무서워하

는 얼굴표정 사진에 대한 반응에서 공포심이 유발되지 않

았음에도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것을 볼 때, 편도체가 공포

의 주관적 경험보다는 공포 또는 위협이라는 사회적 신호

에 따라 경계(vigilance)와 주의력(attention)을 조정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서의 중요성 또

는 현저성(salience)과 편도체 활성도의 연관성은 fMRI 

연구를 통해 보고되기도 하였다.37) 따라서 편도체는 정서

적 자극에 생존과 관련된 중요성을 부여하고 이를 자동적

으로 기억하게 하여 이후에 동일한 정서 신호에 생체가 빠

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경계와 주의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기저핵(Basal ganglia)-복측 선조체(Ventral striatum) 

기저핵, 특히 복측 선조체는 도파민 신경과의 연결이 풍

부한 중뇌변연 도파민 경로(mesolimbic dopaminergic pa-
thway)로 보상 경로와 관련이 있다. Breiter 등53)은 코카

인 중독 환자에게 코카인 주입한 후 시행한 fMRI 연구에

서 미상핵(caudate), 조가비핵(putamen), 중격의지핵(nu-
cleus accumbens)를 포함하는 복측 선조체 영역의 강한 

활성화를 관찰하였고, Drevet 등54)은 PET을 이용하여 암

페타민(amphetamine) 투여 후 복측 선초체에서 유리되는 

도파민의 양이 쾌감 반응(hedonic response)과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약물 투여를 통한 in vivo 연구 

외에도 중격의지핵이나 조가비핵의 활성은 보상이 따르는 

과제 수행시,55) 긍정적인 얼굴표정을 재인하거나,56) 내현

적으로 지각할 때41) 영화에 의한 즐거움 유발시57) 관찰된

다고 한다. 특히 복측 선조체는 보상이 따를 때 주로 활성

화되고 도파민 경로와 관련하여 Davidson과 Irwin 등2)은 

접근 체계(approach system)의 관점에서 긍정적 정서를 

보상 동기(incentive reward motivation)로서 또는 원하

는 목표에 접근해 나갈 때 목표 달성 전 생기는 정서라고 

보았다. 다른 한편, 복측 선조체의 활성도가 주관적으로 느

끼는 정서적 강도와 자신과의 관련성과 상관관계를 보인다

는 보고는 복측 선조체가 정서적 현저성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37) 

이 외에도 조가비핵(Putamen)은 공포감과 혐오감을 나

타내는 얼굴표정에서도 활성화된다고 하며,46,58) 기능적 뇌

영상 연구들의 메타분석에서는 우측 미상핵과 조가비핵이 

회피 관련 정서에 유의미한 활성화를 보인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10)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들은 기저핵, 특히 복측 선

조체가 주로 긍정적 정서와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뇌  섬(Insula) 

뇌섬은 정서에 대한 기능적 뇌영상 연구들을 통해 부정

적 정서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어 왔다.10) 정서 사진에 

의해 유발된 부정적 정서의 정서가 평가 정도나 정서적 현

저성 평가, 불안 성향이 있는 사람의 얼굴표정에 대한 정서 

평가가 클수록 편도체와 함께 뇌섬 활성도가 증가된다고 

한다.37,59,60) 뇌섬은 부정적 정서 중 주로 혐오감과 관련 지

어져 왔으며 특히 혐오감을 나타내는 얼굴표정에 대해 잘 

활성화된다고 한다.19,46) 전방 뇌섬은 미각 처리를 담당하

는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정 음식에 대한 혐오감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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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혐오감을 나타내는 얼굴표정이 유사하고 정서적 반응

이 상통한다는 점에서 뇌섬에는 정서의 신체적 표상이 반

영된다고 보기도 한다. 이는 뇌섬의 활성화가 혐오감을 표

현하는 얼굴표정 뿐 아니라, 불쾌한 맛에 대한 반응에서도 

관찰되는 한편 맛의 정서가와 관계없이 맛의 강도에 따라 

뇌섬이 반응한다는 fMRI 연구가 뒷받침한다.61)  

뇌섬은 해부학적으로 내장계 감각(visceral sensation)이 

구심성 연결을 이루고 있어 정서 이론 중 정서가 신체로부

터의 느낌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는 James-Lange의 이

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뇌영역 중 하나이다.62) 우측 뇌섬

의 활성도는 정서 사진에 대한 생리적 반응으로 증가된 심

박동에 대한 주관적 불편감이나 체내수용기성 자각(intero-
ceptive awareness) 정도와 연관성을 보인다고 하며,63) 온

도에 대한 체감은 실제 자극의 온도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우측 전방 뇌섬과 안와전두피질의 활성도와 연관성을 

보인다는 보고된 바 있다.64) 이들 결과는 뇌섬이 내장계 감

각에 대한 주관적 경험에 관여함으로써 정서의 신체반응을 

자각하는 기능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혐오감과 관련

된 연구 결과들 외에도 회상에 의해 유발된 슬픔이나 분노

감, 예기불안, 성적 흥분감, 음악에 의해 유발된 감정에 의

해 뇌섬이 활성화된다는 보고들도 주관적 정서 경험에 있

어 뇌섬의 역할을 뒷받침하고 있다.22,65-68) 

 

결     론 
 

정서에 대한 기능적 뇌영상 연구들은 정서 처리의 복잡

성이 신경처리과정에 반영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서 

처리과정은 기쁨, 분노, 슬픔, 무서움 등의 개별 정서로 처

리되기도 하지만 이들 개별 정서는 행동학적으로는 긍정과 

부정적 정서로서 접근과 회피(approach와 withdrawal) 

반응과 관련된 공통 뇌신경망에 의해 처리되기도 한다. 전

전두피질은 좌-우측, 내-외측, 전-후방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정서가의 처리영역이 구분 지어질 수 있고 편도체

는 주로 부정적 정서가를, 복측 선조체는 주로 긍정적 정서

가를 처리한다. 정서처리의 단계에 따라서 내측 전전두피

질, 복측 전방 대상, 편도체, 뇌섬은 신체반응과 연결되어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내현적 정서 처리과정과, 외측 전전

두피질은 인지적 통제가 관여하는 외현적 정서 처리과정에 

관여한다. 정서의 자각과 관련된 영역으로는 내측 전전두

피질과 뇌섬이 있다. 

이 같이 기능성 뇌영상 연구들에서 보여주는 정서 처리

과정의 다양한 측면 및 관련 뇌영역 간 상호관련성을 이해

하려면 정서에 대한 통합된 가설이 필요하다. 생존을 위해 

주변 환경에서 위험 또는 보상과 같은 정서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식별해내어 신속하고 적절한 행동 반응을 

보이기 위해 정서 처리과정이 존재한다는 다윈론적 관점은 

최근의 정서와 관련된 기능적 뇌영상 연구 결과들을 통합

하여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정서의 평가이론(appraisalist 

theory)에 따라 Phillips 등69)은 정서 처리과정에 있어 먼

저 자극의 정서적 현저성이 식별되고 평가되면 이에 따라 자

율신경계, 신경내분비계, 신체운동계 반응으로 구성된 정서 

반응이 나타나고 이를 조정하여 주변의 정황에 적절한 정

서 상태와 행동이 형성된다고 제안하였다. 이때 정서적 현

저성 평가와 정서 반응은 편도체, 뇌섬, 복측 선조체, 복측 

전방 대상, 복측 전전두피질로 구성된 복측 흐름(ventral 

stream)이 담당하고 정서 반응의 조절은 해마(hippocam-
pus), 배측 전방 대상, 배측 전전두피질로 구성된 배측 흐

름(dorsal stream)이 담당한다고 본다.69) 

이 같은 정서처리과정에 대한 기능적 해석을 통해 정서 

자극의 처리과정이 정서와 인지 과정 간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사회인지 기능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서처리과정의 기능성 뇌영상 연

구는 다양한 정신과적 증상 및 정신질환의 사회적 기능 장

애의 병태생리를 밝히는 데 유용한 접근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 단어：정서·기능적뇌영상·fMRI·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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